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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ondition to use social networking service and mental 
health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Methods: In this study, 277 college students were selected by a convenience sampling metho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personal interviews in the form of questionnaires from May 23 to 31, 2011 and analyzed using 
SPSS/PC Win 12.0 program.

Results: The mean scores of SNS addiction and mental health were 1.34±0.30 and 2.25 ± 0.39. The SNS addic-
tion of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time of SNS and the reason of inter-
net use. The mental health of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significantly differed according to the method of SNS. 
The SNS addiction and mental health showed the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The factors influencing mental 
health were SNS addiction score and method of SNS use. 

Conclus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ffer controlling method of SNS use time a day for nursing college 
students through regular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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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심리적 안정과 소속감

을 추구하기 위해 과거 오프라인을 통해 쉽게 만날 수 없었던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사이버 공

통체라는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동체에 

SNS가 포함되는데, SNS는 Social Network Service의 약자

로 소셜미디어라고도 불리며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와 의사소

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의미한다. 맥킨지

(2011)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SNS 사용자는 전 세계

적으로 15억 명을 넘어섰으며 국내 SNS 사용자도 3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0년 5월 현재 만 6세 이상 인구의 

78.3%인 36,180천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65.7 

%가 1년 이내에 SNS를 사용한 사람들이다(안정민, 2011).

SNS는 개인이 조언을 얻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

크를 확장시켜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그동안 전통적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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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있게 여겨왔던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를 대신하기 시작하

였다. 특히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사용되는 SNS는 실제가 아

닌 가상적 공존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친 한 우정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없이도 함께 한다는 느낌을 제공한다. 그

러나 이러한 연결상태의 유지가 현실 세계의 가족이나 주변 동

료들과 맺던 공동체적 삶으로부터의 이탈을 심화시킬 수 있고 

사람들을 더욱 고립되게 만들고 있다(Hamptom, Sessions, 

Her, & Rainie, 2009).

2011년에 조사한 ‘스마트폰이용실태’ 에 따르면 국내 스마

트폰 사용자는 2천만 명을 넘어섰고 이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수이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한 SNS 사용률이 87.1%였

고 일평균 SNS 사용시간은 1.9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방송

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최근 스마트폰으로 인

해 새로운 정보나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SNS를 통해 당장 알

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이들이 우리사회에 급속도로 늘고 있으

며 또한 습관적으로 정보에 끌려 다니는 데에 따르는 피로현

상도 심해지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대표적 SNS인 

페이스북은 전체 사용자의 50%에 가까운 약 3억 5,000만 명

이 SNS 중독을 보이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10개국 1,000명

의 대학생 중 대다수가 SNS 단절에 따른 불안과 좌절감, 고립

감 등을 심각하게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ickface-

book, 2010). 또한 인터넷에 중독된 대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대학생활 능력이 떨어진 상태로 시험이나 과제를 하는 것에 

과도한 부담을 느끼고 공부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

며 자신의 학점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송명

준, 권정혜, 2001). 

이와 같이 스마트폰의 사용 증가로 어디서든 쉽게 인터넷 

환경에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 SNS 중독에 대한 사회적 문제

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주 사용 연령층인 

20대 대학생들의 SNS 중독과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간호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간호대학생들은 타과 학생들에 비해 엄격한 교과과정, 과

중한 학습량, 다양한 임상상황에서의 실습수행 등 많은 어려

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배정이, 1999). 이로 인해 자

신을 위한 건강증진행위를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의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관리자의 역할을 수

행하기 위해 건강증진 교육이 필요한 대상자이다(백희정, 이

숙정, 고영애, 양선희, 2011). 

이에 본 연구는 건강전문가로서 성장하기 위해 교육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SNS 사용과 관련된 건강문제를 위한 건강관리

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간호대학생들의 SNS 사용 실

태를 살펴보고 SNS 중독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확인함으로

써 향후 대학생들을 위한 SNS 관련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SNS 중독과 정신건강 수준을 파

악하여 SNS의 건전한 사용을 유도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

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 중독의 차이를 파악

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파악

한다. 

대상자의 SNS 중독과 정신건강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

한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전문대학 간호과 학생들의 SNS 중독과 정신건강

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청도와 경기도에 소재한 2개 전문대

학의 간호과 학생들 277명이었으며 연구기간은 2011년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였다. 

3. 연구도구

1) SNS 중독 

본 연구의 SNS 중독은 인터넷 중독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

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원 및 서울대 연구팀이 개발한 한국

형인터넷중독자진단검사(K-척도)를 SNS 중독 측정에 적합하

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 SNS는 7가지 범주로 

구분되며 일상생활장애 9문항, 현실구분장애 3문항, 긍정적 

기대 6문항, 금단 6문항, 가상적 대인관계지향성 5문항, 일탈

행동 6문항, 내성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식 

4단계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

다’, ‘항상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을 합산한 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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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SNS 중독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의 SNS 중독 도구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929였다. 

2) 정신건강

본 연구의 정신건강은 신선인(2001)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일반정신건강(korea general health questionnair)

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KGHQ는 4가지 범주로 구분되며 

불안 5문항, 우울 5문항, 사회적 부적응 9문항, 외출빈도 1문

항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식 4단계 

척도로 ‘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로 측

정하였으며, 부정문항(2, 5, 6, 9, 10, 12, 13, 14번)은 역점수 

처리하였다. 각 문항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수

준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858이었다. 

4.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해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의 작성

방법을 설명하였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허락한 대상자들에 한

하여 설문지를 제공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이었으며 설문지 작성을 종료한 후 바로 설문지를 회수하

였다. 배포한 300부의 설문지 중 296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기입 내용이 미비한 19부를 제외한 277부(92.3%)를 분석하

였다. 

5. 자료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SNS 중독, 정신건강은 기술적 통

계를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 중독, 정신건강의 차이

는 t-test 와 ANOVA를 사용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e ́ 방법

을 사용하였다. SNS 중독과 정신건강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

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

고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

시하였다. 

6.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설문지 첫 번째 장에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대상자의 자

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이며 연구참여 여부에 따른 어떠한 불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전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대상자

가 직접 읽고 서명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96.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학년은 1학년 35.4%, 3학년 33.6%, 2학년 31.0%의 순이었다. 

SNS 사용여부에 있어 사용한다는 응답이 97.8%였고 사용하고 

있는 SNS의 종류로는 카카오 톡이 48.7%로 가장 많았으며 다

음으로 싸이월드 46.6%, 기타 4.7%의 순이었다. SNS의 사용

기간은 5년 이상이 51.3%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 3년 미만이 

30.0%, 3년 이상 5년 미만이 12.3%, 1년 미만이 6.5%인 것으

로 나타났다. 1일 SNS 사용시간은 1시간 미만이 33.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 27.4%, 4시간 이상

이 23.1%,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이 15.9%의 순이었다. SNS 

사용장소는 집이라는 응답이 66.8%로 가장 많았고 버스나 지

하철이 20.9%, 학교 6.5%, 기타 5.8%의 순이었다. SNS의 주

된 사용기기는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57.4 %였고 PC

를 사용하는 경우는 42.6%였다. 인터넷의 사용목적은 자료검

색이 36.1%로 가장 많았고 메신저 및 채팅이 32.9%, 기타가 

19.1%, 홈페이지 관리가 11.9%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 

2. 대상자의 SNS 중독

대상자의 SNS 중독은 160점 만점에 평균 53.80점(SD= 

11.99)이었으며 평균평점은 4점 만점에 1.34점(SD=.30)이었

다. SNS 중독의 하위영역별 평균평점은 일상생활장애가 1.53 

±0.4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긍정적 기대 1.48± 0.55

점, 내성 1.37±0.46점, 금단 1.34±0.46점,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1.24±0.29점, 일탈행동 1.12±0.23점, 현실구분장애

가 1.11±0.24점의 순이었다<표 2>.

3. 대상자의 정신건강

대상자의 정신건강은 80점 만점에 평균은 45.09±7.72점

이었으며 평균평점은 4점 만점에 2.25±0.39점이었다. 정신

건강의 하위영역별 평균평점은 불안이 2.32±0.44점으로 가

장 높았고 다음으로 우울 2.29±0.51점, 사회적 부적응 2.23 

±0.40점, 외출빈도 2.02±0.68점의 순이었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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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77)

특성 분류 n (%) or M±SD

성별 남

여

 9 (3.2)

268 (96.8)

학년 1

2

3

 98 (35.4)

 86 (31.0)

 93 (33.6)

SNS 사용여부 예

아니오

271 (97.8)

 6 (2.2)

주로 사용하는

SNS 종류 

카카오톡

싸이월드

기타

135 (48.7)

129 (46.6)

13 (4.7)

SNS 사용기간

5년 이상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1년 미만

4.43±3.12

142 (51.3)

 83 (30.0)

 34 (12.3)

18 (6.5)

1일 SNS 

사용시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4시간 이상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2.28±1.16

 93 (33.6)

 76 (27.4)

 64 (23.1)

 44 (15.9)

SNS 사용장소 집

버스, 지하철

학교

기타

185 (66.8)

 58 (20.9)

18 (6.5)

16 (5.8) 

SNS 사용기기 스마트폰

PC

159 (57.4)

118 (42.6)

인터넷의 

사용목적

자료검색

메시지/채팅

홈페이지 관리

기타

100 (36.1)

 91 (32.9)

 33 (11.9)

 53 (19.1)

<표 2> 대상자의 SNS 중독

SNS 중독 하위영역 문항수 범위  M±SD

일상생활장애 9 1~4 1.53±0.47

긍정적 기대 6 1~4 1.48±0.55

내성 5 1~4 1.37±0.46

금단 6 1~4 1.34±0.46

가상적 대인관계지향성 5 1~4 1.24±0.29

일탈행동 6 1~4 1.12±0.23

현실구분장애 3 1~4 1.11±0.24

계 40 1~4 1.34±0.30

<표 3> 대상자의 정신건강 

정신건강 하위영역 문항수 범위 M±SD

불안 5 1~4 2.32±0.44

우울 5 1~4 2.29±0.51

사회적 부적응 9 1~4 2.23±0.40

외출빈도 1 1~4 2.02±0.68

계 20 1~4 2.25±0.39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 중독과 정신건강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 중독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 중독은 1일 SNS 사용시

간과 인터넷의 사용 목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일 

SNS 사용시간에 있어 4시간 이상 SNS 사용 집단의 SNS 중독

점수가 가장 높았고 1시간 미만 사용 집단의 SNS 중독점수가 

가장 낮았다(F=13.443, p<.001). 이에 대한 사후 분석 결과, 

SNS 사용이 1시간 미만인 집단보다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2시간 이상~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사용 집단의 SNS 중독점

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인터넷의 사용 목적에 따른 SNS 중독

점수는 메신저/채팅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집단의 SNS 

중독점수가 가장 높았고 자료검색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집단의 SNS 중독점수가 가장 낮았다(F=13.411, p<.001). 

이에 대한 사후 분석 결과, 메신저/채팅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

하는 집단의 SNS 중독점수가 자료검색, 홈페이지 관리, 기타

의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집단의 SNS 중독점수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표 4>.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은 성별과 SNS의 주

된 사용기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있어서 남

학생의 정신건강 점수가 36.22점이었고 여학생은 45.42점으

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정신건강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3.559, p<.001). SNS의 주된 사용기기에 따른 정신건강

은 PC를 사용하여 SNS를 하는 집단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SNS를 하는 집단보다 정신건강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2.481, p<.05)<표 4>. 

5. 대상자의 SNS 중독과 정신건강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SNS 중독과 정신건강 간에는 SNS 중독점수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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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 중독과 정신건강의 차이 (N=271)

특성 범주 n (%)
SNS 중독 정신건강

  M±SD t or F Scheffe ́́́́ M±SD t or F

성별 남

여

 9 (3.2)

262 (96.8)

 54.00±13.77

 53.79±11.96

 0.051 36.22±8.58

45.42±7.59

-3.559***

학년 1

2

3

 96 (35.4)

 85 (31.4)

 90 (33.2)

 54.77±13.72

 53.44±10.40

 53.11±11.47

 0.500 45.89±7.63

44.59±8.47

44.80±7.28

0.736

주로 사용하는

SNS 종류

싸이월드

카카오톡

기타

129 (47.6)

132 (48.7)

10 (4.7)

 52.85±12.22

 54.71±12.01

54.10±8.21

 0.793 46.02±7.14

44.27±8.23

44.60±9.30

1.679

SNS 

사용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

16 (5.9)

 82 (30.3)

 32 (11.8)

141 (52.0)

53.88±9.85

 52.83±10.64

50.84±9.89

 55.03±13.26

 1.325 42.50±7.77

44.93±6.83

43.53±7.73

45.89±8.27

1.528

1일 SNS 

사용시간

1시간 미만a

1시간 이상-2시간 미만b

2시간 이상-4시간 미만c

4시간 이상d

 92 (33.9)

 74 (27.3)

 43 (15.9)

 62 (22.9)

48.28±8.77

 54.05±10.48

 58.02±12.06

 58.76±14.38

13.443*** a＜b, c, d 45.83±6.67

43.61±8.48

46.72±7.60

44.76±8.42

1.849

SNS 

사용장소

집

버스, 지하철

학교

기타

183 (67.5)

 57 (21.0)

16 (5.9)

15 (5.5) 

 54.06±12.22

 51.56±11.50

 55.63±11.40

 57.20±11.24

 1.219 45.73±7.43

43.26±8.71

43.06±7.50

46.93±7.81

2.119

SNS의 주된 

사용기기

스마트폰

PC

157 (57.9)

114 (42.1)

 53.66±11.53

 54.00±12.65

 -0.233 44.13±7.84

46.48±7.54

-2.481*

인터넷의 

사용목적

자료검색a

메신저/채팅b

홈페이지관리c

기타d

 97 (35.8)

 89 (32.8)

 33 (12.2)

 52 (19.2)

49.51±8.65

 59.71±13.78

 53.48±10.11

 51.90±11.37

13.411*** b＞a, c, d 45.70±6.81

44.92±8.82

45.06±7.67

44.40±7.83

0.344

주. SNS 미사용자 제외.
*p＜.05, ***p＜.001.

을수록 정신건강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241, p< 

.001). 두 변수의 하위영역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SNS 중

독의 하위영역인 일상생활장애는 정신건강 하위영역의 불안, 

우울, 사회적 부적응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일상생활장애가 

클수록 불안, 우울, 사회적 부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기대는 불안, 우울, 사회적 부적응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긍정적 기대가 높을수록 불안, 우울, 사회적 부적응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성은 불안 및 사회적 부적응

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내성이 높을수록 불안과 사회적 부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단은 우울, 불안, 사회적 부

적응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금단증상이 클수록 우울, 불안, 

사회적 부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탈행동은 

불안, 우울, 사회적 부적응과 정적 상관관계를, 외출빈도와

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일탈행동이 클수록 불안, 우울, 사

회적 부적응의 정도는 높았고 외출빈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표 5>. 

6. 대상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SNS 중독점수

와 SNS의 주된 사용기기를 독립변수로 선택하여 투입한 결과, 

이 요인들의 설명력은 8.0%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표 6>. 

고 찰

본 연구는 일부 전문대학 간호과 학생들의 SNS 사용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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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SNS 중독과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 

변수 분류

정신건강

불안 우울 사회적 부적응 외출빈도

r r r r

 SNS 중독 일상생활장애 .199** .170** .224** -.051

긍정적 기대 .208** .155* .167** -.049

내성 .174** .083 .150* -.006

금단 .205** .137* .253** -.041

가상적 대인관계지향 .116 .100 .044 -.019

일탈행동 .152* .131* .127* -.148

현실구분장애 .040 -.065 .102 .118

*p＜.05, **p＜.01.

를 살펴보고 SNS 중독과 정신건강의 상관관계를 확인함으로

써 향후 대학생들을 위한 SNS 사용에 따른 건강문제 예방 프

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98.7%는 SNS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카

카오톡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카카오톡은 주로 스마

트폰으로 이용하는 SNS 웹으로서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무료

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현재 널리 이용되고 있는 소

통수단인데, 본 연구의 대상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1일 

SNS 사용시간은 1시간 미만이 33.6%였으며 SNS의 사용장소

는 자신의 집이 66.8%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

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기흥(2008)의 연구에서 대학생

의 평일 인터넷 사용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인 경우가 64.7%

이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주된 장소가 집이라는 응답을 한 경

우가 89.2%였던 결과와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SNS 중독 평균평점은 1.34점으로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수준을 조사한 이미순, 문재우, 

박재산(2010)의 2.079점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다. 하위영역

별로는 일상생활장애가 1.5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긍

정적 기대, 내성, 금단, 가상적 대인관계지향성, 일탈행동, 현

실구분장애의 순이었다. 이는 SNS의 과다사용이 학업성적 및 

업무효율성 저하, 다른 활동에 대한 흥미 실추, 가족과의 대화

단절, 시력저하, 수면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한 우공

선(2011)의 연구와 인터넷 중독에 빠지면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미순, 문재우, 박재산(2010)의 연구결

과와 유사한 결과로서 SNS 사용에 따른 일상생활장애가 가장 

큰 문제점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SNS의 순기능 중 대인관

계 형성에 대한 긍정성은 본 연구결과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는

데, 이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상대방과 교류한다고 해서 정

서적 유대감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한 안정민(201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라 하겠다. 본 

연구결과에서 SNS 중독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은 건강에 대한 

개념과 건강관리방법을 배우는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는 점과 인터넷 중독 척도로 개발된 도구를 수정하여 

본 연구에 사용했다는 연구도구의 제한성에 따른 결과로 사료

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 중독은 1일 SNS 사용시

간과 인터넷의 사용목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1일 

SNS 사용시간이 4시간 이상인 집단의 SNS 중독점수가 가장 

높았고 1시간 미만인 집단의 SNS 중독점수가 가장 낮았다. 이

러한 결과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오윤경(2012)의 연구에서 

SNS 중독경향성과 SNS 사용시간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성인 대상의 스마트폰 중독에 관

한 박용민(2011)의 연구에서도 스마트폰 중독이 스마트폰 사

용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였다. 따라서 성인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이라도 인터

넷 사용시간에 대한 자기조절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SNS 

<표 6>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B SD t p

SNS 중독 0.156 .037 4.207 ＜.001

SNS의 
주된 사용기기

2.231 .903 2.469 .014

R=.282, R2=.080, Adj.R2=.073, 
F=11.85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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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관리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의 

사용목적에 따른 SNS 중독점수는 메신저/채팅을 위해 인터넷

을 사용하는 집단의 SNS 중독점수가 가장 높았고 자료검색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집단의 SNS 중독점수가 가장 낮았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미영(2003)의 연구결과에서도 재미

나 오락으로 인터넷을 하는 사람이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인터넷을 하는 사람보다 인터넷 중독수준이 높다고 하였

다. 이는 분명한 목적 없이 심심풀이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

우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메신저나 채팅에 몰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SNS

가 갖는 3가지 속성인 관계,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으로써 SNS의 사용이 신속한 정보검색보다는 대

화의 수단으로 소통의 역할을 더 강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

라서 스마트폰 사용과 더불어 급속히 증가하는 SNS의 사용으

로 인한 대화수단의 변화를 바르게 인지하여 SNS를 통한 건전

한 의사소통 기법을 관리해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정신건강은 4점 만점에 평균평점이 2.25

점(SD=0.39)으로 중간 정도의 수준을 나타냈다. 하위 영역

별 정신건강은 불안이 2.32점(SD=0.44)으로 가장 높았고 다

음으로 우울 2.29점(SD=0.51), 사회적 부적응 2.23점(SD= 

0.40), 외출빈도 2.02점(SD=0.6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인숙과 조주연(2011)의 연구에서 전문대 졸업반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측정한 정신건강 점수 1.54점보다 본 연구의 정

신건강이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을 

앞둔 졸업생들보다 SNS를 사용하는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문

제에 대해 좀더 관심있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

하는 것이라 하겠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은 성별과 주된 SNS 사용기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다. 우선,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은 남학생의 경우 36.22점

(SD=8.58)이었고 여학생은 45.42점(SD=7.59)으로 여학생

이 남학생에 비해 정신건강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본 연구대상자의 성별 비율에 있어 차이가 컸음을 고려할 

때 그 결과를 정확히 해석하기에 제한이 따르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성별의 비율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

다. 주된 SNS 사용기기에 따른 정신건강은 PC를 사용하여 

SNS를 하는 집단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SNS를 하는 집단보

다 정신건강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SNS 사용장소

로 집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결과를 고려할 때, 학업이나 

기타 공적 활동에서 벗어나 가정에서 SNS를 사용할 시에는 

스마트폰보다는 PC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외부의 방해요

인이 적은 만큼 장시간 인터넷에 매달릴 수 있어 이와 같은 결

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대상자의 SNS 중독과 정신건강의 상관관계는 SNS 중독점

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인터넷 중독수준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에 문제가 많은 것

으로 보고한 선행연구들(김미영, 2003; 김윤희, 2006)과 휴대

폰 및 스마트폰 중독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에서 중독수준이 

높을수록 정신건강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보고한 여러 연구

결과들(박용민, 2011; 송은주, 2006)과 일치하고 있다. 정신

건강 하위영역 중 불안과 우울은 SNS 중독의 여러 하위영역과 

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오윤경(2012)의 연구결과 SNS 

중독경향성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높은 우울 증상이 있는 인터넷 중독자들일수록 낮은 자존감, 

거절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 인정욕구 등과 함께 우울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인터넷에 더욱 빠져들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

다. SNS 중독 하위영역 중 일상생활장애가 클수록 정신건강 

하위영역 중 불안, 우울, 사회적 부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중독집단일수록 우울, 외로움을 많

이 느끼며 공격성과 자존감이 낮으므로(김종범, 2000) 사회생

활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긍정

적 기대가 클수록 불안, 우울, 사회적 부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호의적이어서 인터넷을 통

한 사회적 지지가 실제 생활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지며 면대면의 장면에서는 표현하지 못하는 친 감을 실

제보다 더 과장되게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

에 사이버 관계에 더욱 몰입하게 되는 것이다(박정희, 2006). 

즉, 불안과 우울, 사회적 부적응 정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일상

생활을 통한 인간관계의 형성보다는 실제적 만남 없이 상호교

류가 가능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만남을 더 편안히 여기고 이

를 선호하게 되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그리고 내성이 클

수록 불안과 사회적 부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금단이 

클수록 우울, 불안, 사회적 부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NS 중독을 인터넷 중독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인터넷에 중

독된 사람은 마음이 복잡하거나 허전할 때 부지불식중에 인터

넷에 접속하여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 결과 마음의 위안을 얻

는 의존성과 컴퓨터에 매달려 있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컴

퓨터를 중단하기가 점차 힘들어지며 오래 있어도 작업효율이 

떨어지는 내성현상을 보인다. 또한 이들은 컴퓨터 모니터 앞

에 앉아서 인터넷에 연결되는 순간 긴장이 해소되고 금단증상

들이 사라지는 안도감을 느끼게 되며 심지어는 쾌감을 느끼게

도 된다(김미영, 2003). 즉,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에

야 비로소 마음이 놓이고 조금 전에 SNS를 확인했는데도 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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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댓글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피로감 및 일상생활

에서의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최윤정, 2011). 일탈

행동은 불안, 우울, 사회적 부적응과 정적 상관관계를, 외출빈

도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터넷 중독자의 경우 비중

독자에 비해 우울과 외로움의 정도가 높고 더 충동적인 성향

을 갖게 되며(윤재희, 1998; Young, 1996, 오윤경, 2012, 재

인용) 인터넷 중독증과 우울증, 자극추구성향, 대인커뮤니케

이션 회피성향 간에는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인

덕, 1999). 즉, 충동적 성향으로 인해 일탈행동의 가능성이 높

고 이러한 행동 이면에 불안, 우울, 사회적 부적응이 존재하여 

타인과의 만남을 회피하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외출빈도가 낮

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SNS 중독점

수와 SNS의 주된 사용기기를 독립변수로 선택하여 회귀분석

한 결과, 정신건강에 대한 이들 요인의 설명력은 8.0%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자들의 SNS 

사용이 중독수준을 상회하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정신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SNS의 사용이 급증하여 실생활이 아

닌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하는 현 상황 하에서 간

호대학생들의 SNS 사용과 정신건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간

호대학생들은 앞으로 사회에 나아가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돌보아야 할 예비 보건의료인력이다. 따라서 이들의 

건전한 정신건강이야말로 안정된 환자 간호를 위해 선행되어

야 할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들의 

SNS 사용에 있어 SNS 중독과 정신건강 하위영역 간에 부분적

으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SNS 사용에 따

른 정신적 폐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이버 의사소통 기법과 

인성교육이라는 내용을 교양 교과목 내에 포함하여 이에 대한 

건강교육을 재학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

다. 또한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학내의 모든 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 기획 시, SNS 사용자에 대한 중

독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

는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체계적 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전문대학 간호과 학생들의 SNS 중독과 정신건강

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2개 전문대학 간호과 

학생 277명이었고 연구기간은 2011년 5월 23일부터 5월 31

일까지였다. 대상자들의 SNS 중독은 평균 53.80점(160점 만

점)이었고 정신건강은 평균 45.09점(80점 만점)이었다. 대상

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 중독은 1일 SNS 사용시간이 많

을수록, 인터넷의 사용목적이 메신저나 채팅일 경우 SNS 중

독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

건강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주된 SNS 사용기기가 PC인 경

우가 스마트폰인 경우보다 정신건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SNS 중독과 정신건강의 상관관계는 SNS 중독이 높을수록 정

신건강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SNS 중독 점수와 SNS의 주된 사용기기가 

8%의 영향력을 나타냈다. 따라서 대학은 학생들로 하여금 건

전한 측면에서의 SNS 사용을 권장하고 SNS의 사용시간을 스

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SNS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스마트폰 보다는 PC

를 사용하여 SNS를 하는 집단의 정신건강이 더욱 낮게 나타났

으므로 장시간 PC를 사용하여 메신저나 채팅을 즐기는 여학

생들에게 초점을 맞춰 SNS 사용에 대한 건강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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